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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논평>

한미FTA 취업비자 협상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.

  지난 주 금요일(2012. 4. 13.) 서울 행정법원은 정부가 한·미FTA 재협상 

타결의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문직 취업비자 서한을 김현종 전 통

상교섭본부장 개인이 보관하고 있고 외교통상부는 보유·관리하고 있지 않다

고 판결했다.  

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는 한미 FTA에서 한국 정부의 핵심적 목

표였다. 그리고 2007년 6월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 한미FTA 재협상을 요

구할 때, 한국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하여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비자쿼

터의 확보를 요구하였다.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으로부터 전문

직 취업 비자 서한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미 FTA 서명식에 참석했다

고 저서에서 쓰고 있다. 이 정도로 한미 FTA 협상에서 전문직 취업비자는 

중요하다.   

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김현종 전 본부장이 수령한 한미FTA 서한이 외

교통상부 한미FTA 문서 접수 대장에서 누락되어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.  

즉, 김현종 전 본부장은 미국의 공식 서한을 ‘개인적으로’ 보관하고 있었던 

것이다. 

도대체 김현종 전 본부장은 왜 국가적 의제에 관한 공문서를 개인적으로 

보관하고 있었는가? 그리고 외교통상부는 어떻게 김현종 개인이 공문서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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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지고 있었음을 모를 수 있는가? 결국 협상의 총책임자가 정부 기관 모르

게 협상을 진행했단 말인가? 한미FTA 협상의 총체적 부실이 여지없이 드러

난 대목이다. 

이제 김현종 전 본부장은 왜 개인이 보관하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. 그리

고 정부는 왜 그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는지 밝혀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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